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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0일 케냐 현지 매체 

Standard Digital News에 따르면, 2014

년 세계 화훼 생산량 순위에서 케냐가 세

계 3위를 차지했다. 세계 화훼 생산량 

중 케냐 산 꽃의 비중은 7%로 15년 전 

0%에서 급성장했다.

케냐 화훼 산업, 외화수입원 3위

  케냐 화훼 산업은 관광, 차(茶) 산업 

다음으로 가장 큰 외화수입원이다. 케냐

의 화초생산업의 규모는 2014년을 기준

으로 6억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뿐만 아니라, 화훼 산업은 케냐 경

제에서 가장 급속히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다. 지난 10년 동안 케냐의 화훼 산

업은 약 40% 성장했으며, 2014년 화초 

수출량은 22만 톤 이였다. 절화(Cut 

Flower)의 수출량은 세계 3위이며, 생산

량의 35%는 유럽으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장미와 카네이션을 비롯한 여름  

꽃은 오랫동안 개화를 유지 하는 장점 

덕분에 미국과 러시아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작목으로 알려졌다.

기후, 교통망, 풍부한 수자원이 성공 요인

  케냐가 주요 화훼 생산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요인은 화훼 재배에 유리한 기후 

조건과 편리한 교통, 그리고 나이바샤(Lake 

Naivasha) 호수의 풍부한 수자원 덕분이다. 

  케냐는 낮 기온 22℃~30℃, 밤 기온 

6℃~12℃에 이르는 온난한 기후조건을 갖

고 있어 온실 설비를 구축하지 않아도 연

중 꽃이 만개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Nairobi)에 

있는 나이로비 국제공항에는 화초와 채소 

수출을 위한 특별 설비를 갖춘 터미널이 

있다. 화물로 운반되는 화초는 자연 상태

에서 상하기 쉽지만, 이 시스템 덕분에 

생산지로부터 수출국까지 신속히 운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케냐 산 꽃의 절반은 수자

원이 풍부한 나이바샤(Naivasha) 호수 인

근에서 생산된다. 지리적으로는 교통의 

중심지인 나이로비(Nairobi)와 불과 90km 

거리에 있어 운송이 쉬울 뿐만 아니라 해

발고도 1,884m에 위치해 화초 재배에 적

합한 비옥한 토양을 보유하고 있다. 

엘니뇨 영향 고려해야

  올해 말 역대 최고급 엘니뇨 피해가 우

려되는 가운데, 홍수로 케냐 화초 생산 

농가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

해진다. Bloomberg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

한 인프라 피해와 병충해 확산 방지를 위

해 케냐 농가가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 전했다. 더불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그리고 아프리카 제

2위 화훼 생산 국가인 에티오피아가 경쟁

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케냐 화훼위원회(Kenya Flower Council)의 제

인 은기게(Jane Ngige) 대표는 국제 꽃 시

장의 공급 과다로 생산농가의 마진폭이 

줄어들어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

다. 또한, 케냐 농가는 임금을 제외한 물

품 조달을 달러로 거래하고 있어, 최근 

케냐 실링 가치의 하락이 농가에 부담으

로 작용하고 있다. 

  케냐의 화훼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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